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적과 및 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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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61-52-3063

	

	 
	 
	 
	 
	 
	 

	 
	1. 적뢰 및 적과

	 
	 
	가. 적뢰, 적과의 목적과 효과

	 
	 
	   참다래는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있으면 착과성이 좋다. 그러나 개화기 전후의 비바람에 의한 신초 절단, 태풍피해, 세균성 꽃썩음병의 다발 등에 의해 결과지를 많게 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착과 과다에 의한 결과지의 쇠약이나 소과를 생산하여 품질이나 상품가치를 저하시키며 이듬해 결년결과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과실이 대량 수입되고 국내산 과실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은 해마다 하락 경향이 있고 대과일수록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왔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과 생산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적뢰 및 적과는 중요한 작업이다. 
  참다래의 과실비대 특징은 조기비대가 왕성하고 개화 후 30~40일까지 세포비대가 수확기 과실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기 적뢰, 적과 효과가 높다. 이것은 전년도에 충실한 결과모지를 만들고 또한 충분한 저장양분을 축적하므로서 큰 꽃(봉오리)이 착생되고, 이때 세포수나 세포비대가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비대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나. 적뢰

	 
	 
	   참다래는 개화기까지는 전년도의 저장양분으로 자란다고 할 수 있고 저장양분의 소모를 적게해서 과실비대 효과를 높이는 것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과보다는 적화, 적화보다는 적뢰(화뢰기)로 빨리 솎을수록 효과가 높아 적뢰 (화뢰기)가 적과(만개 20일)보다 과실 크기도 크고 수량도 29％ 증수되었다. 또한 80g 이상 상품과율도 32％ 높았다. 
  적뢰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나 지나치게 빠르면 측화(측뢰)를 제거할 때에 중심화(뢰)를 따기 쉽기 때문에 개화전 5월 중 · 하순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표 1. 참다래 적과시기가 과실품질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1990~1991 전남농진)

적과시기 (월.일.) 

과실크기(㎝) 

1과중 (g) 

당도 (°Bx) 

수량 

상품과율 (%) 

종경 

횡경 

(kg/10a) 

지수(%) 

화뢰기(5.16)
개화기(6. 4)
만개10일(6.16)
만개20일(6.25) 

5.80
5.66
5.38
5.32 

4.83
4.70
4.68
4.56 

83.6
79.3
71.0
64.7 

6.6
6.6
6.4
6.4 

1,445
1,370
1,208
1,118 

129
123
108
100 

43.3
41.9
15.9
10.1 



	 
	 
	   적뢰방법은 세균성 꽃썩음병이 많은 과원에서는 먼저 중심화의 양쪽 측화(뢰)를 솎아낸다. 
  다음으로 결과지에 몇 개 착과하고 있는 경우는 기부에 달린 편평과(대상과)등의 기형 꽃봉오리, 지연화, 과경이 짧은 꽃봉오리, 세균성 꽃썩음병 피해를 받은 꽃봉오리나 꽃을 우선적으로 솎아내고 개화 후 가능한 빨리 착과가 많은 부위를 솎아낸다. 그러나 세균성 꽃썩음병의 발병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적뢰의 효과가 좋으므로 개화 5~10일 전에 먼저 측화를 제거하고 다음으로 결과지 기부쪽 꽃봉오리, 기형뢰, 병충해 피해받은 것을 솎아낸다. 기부 꽃봉오리(꽃) 다음으로 선단 순으로 솎아낸다. 적뢰 정도는 세균성 꽃썩음병이 다발하는 경우도 있고, 비바람에 의한 신초 절손 염려도 있으므로 1㎡당 20~30％ 많은 30~35화 정도를 남긴다. 

	 
	 
	다. 적과

	 
	 
	   참대래의 과실비대는 낙화와 동시에 시작되고 6월 중순경에 비대율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과실 종경, 횡경도 약 70~80％가 7월 중순까지 비대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어떻게 균일하고 순조롭게 비대시키냐 하는 것이 대과생산과 수량 증대를 꾀하는 포인트이다. 

 (1) 적과시기 
  비바람 피해나 꽃썩음병의 발생 염려 때문에 적뢰를 하지 않거나 적뢰, 적과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미 기술했듯이 6월~7월 상순까지 급격하게 비대하고 그 이후는 급속하게 떨어진다. 이와 같이 참다래 초기 비대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해서 적과는 낙화 후 10~15일쯤 결실 안정 후(과실형태가 확인 가능할때) 6월 상 · 중순까지 대충 적과하고 7월 상 · 중순경에 마무리 적과한다. 

 (2) 적과의 정도 
  적과의 정도는 수세나 엽면적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알맞게 남긴다. 자칫하면 결실과다 되기 쉬워서 대과, 고품질 과실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과실1개를 정상적으로 발육시키는데 잎 몇 매(엽과비)가 필요한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엽과비가 많을수록 즉 과일 1과당 엽수가 많을수록 크고 품질도 좋으며 결과지도 30㎝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과 정도는 수량면에서 보면 엽과비가 1과당 5~6엽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표 2는 적과 정도가 과실 크기와 품질, 수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적과량이 많을수록 10a당 수량은 감소하였으나 과실 비대에는 효과적이었다. 이 결과로 보면 적정 착과량은 1㎡당 20~25과로 착과시키는 것이 과실도 크고 상품과율은 무적과가 8.1％인 반면 ㎡당 20과는 55.2％로 월등히 높았다. 

	 
	 
	표 2. 참다래 적과정도가 과실품질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1990~1991 전남농진)

적과시기
(월.일.) 

과실크기(㎝) 

1과중
(g) 

당도
(˚Bx) 

수량

상품과율
(%) 

종경 

횡경 

(kg/10a) 

지수(%) 

10개/㎡
20개/㎡
30개/㎡
무적과 

5.68
5.77
5.09
5.02 

4.86
4.96
4.52
4.50 

82.9
84.0
63.6
62.3 

6.4
6.4
6.7
6.6 

  717
1,451
1,647
1,813 

  40 
  80
  91
100 

52.0
55.2
  7.3
  8.1 



	 
	 
	 (3) 적과방법 
  적과하는 과실은 먼저 기부과의 편평과, 소과, 변형과, 측과, 상처과, 병충해과, 인공수분 불량과 등이다. 다음으로 착과량이 많은 경우 기부에 편평과, 선단에 소과가 생기기 쉬우므로 기부과, 선단과 순으로 소과, 변형과를 적과하고 중앙 부위쪽의 과실을 남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초수를 많이 남긴채로 적과하면 덕아래가 어두워지게 되므로 적과전에 신초수를 적정량(1㎡당 9~12본)으로 해서 적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과할 때는 결과지의 종류에 따라 적과량을 결정하면 편리하다. 장과지(60㎝ 이상)에서는 5과, 중과지(60~40㎝)는 3과, 단과지(20~40㎝)는 1과 남긴다. 매우 짧은 단과지(20㎝ 이하)는 과실비대가 불량하므로 착과수가 적을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솎는다. 

	 
	2. 관 수

	 
	 
	가. 토양수분과 나무 생장과의 관계

	 
	 
	   참다래는 과수 중에서 가장 건조와 과습에 약하다. 참다래는 과수에서 정체수에 가장 약하여서 복숭아는 12일 정도 담수하면 고사하지만 참다래는 4일간 담수에서 60％가 고사하고 8일간에서는 100％ 고사한다고 한다. 또한 과수 중에서 가장 건조에 약한 부류에 속한다. 이것은 참다래 잎이 상당히 크서 잎에서 수분의 증산량은 필연적으로 많게된다. 뿌리는 물에 약하고 천근성이기 때문에 표면의 건조가 심하고 건조해를 받기 쉬운 관계가 있다. 또한 잎 기공 개폐는 완만하기 때문에 증산량은 감, 복숭아보다 많다. 이 때문에 필요한 수분요구량을 충분하게 얻을 수 없게 된다. 이 결과 건조해에 의한 잎시들음, 잎마름 증상, 과실비대 불량, 낙과(6월 상 · 중순) 등을 일으킨다. 한편 심하게 되면 초가을부터 낙엽이 시작되고 이듬해 착화가 나쁘게 되는 등 토양수분의 과부족은 수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토양이 과습한 상태에서는 건조보다도 심각한 피해를 받는다. 배수가 불량한 조건에서는 장마철에 지하수위가 높아져 지표면에서 산소 공급이 차단상태가 되고 땅속 산소를 뿌리와 미생물이 경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뿌리가 썩어 고사한다. 또한 뿌리장해에 의해 흡수능력을 잃고 잎이 타거나 위조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더욱이 최근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지나친 관수나 다비에 의해서 생장은 왕성하게 되고 신초가 과번무해져 과실 저장성이나 품질저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당량의 관수가 필요하다. 
  참다래는 이와 같이 급격한 기상이나 토양조건의 변화를 싫어하는 등 수분관리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전한 나무 만들기와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절한 수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관수 시기

	 
	 
	   일반적으로 장마가 끝난 후 고온건조기에 들면 맑은 날이 계속되는데 토양이 상당히 건조하고 잎이나 과실에 위조증상이 발생한다. 그 피해는 토심이 얕은 곳일수록 빨리 나오는데 토심이 깊은 곳에서는 한발피해가 늦고 그 중에는 관수를 거의 하지않아도 좋은 곳도 있다. 건조한 토양에서 관수시기는 tensiometer나 토양수분측정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참다래에서는 이것들에 의한 일정한 지표가 아직 표시되고 있지않으나 보통 tensiometer을 과수원에 설치해서(근권 깊이까지) 토양수분이 PF 2.5 이하로 떨어지면 관수한다. 
  간이적인 관수기준으로서 건조 정도가 진행하면 잎의 증산이나 광합성 속도가 저하하고 잎이 위조증상 등을 일으키므로 잎이나 과실 등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과원마다에 며칠간 맑은 날이 계속되면 관수가 필요한가를 기록해 두고 다음 부터 건조피해 증상을 받기 전날 즈음에 관수하도록 한다. 또한 관수는 토양의 조건이나 강수량, 일사량 등에 따라서 관수 간격 일수가 상당히 다르다. 보통 건조한 해에는 10~15일간 20~30mm의 강우가 없으면 관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질토양에서는 4~5일 간격으로 밭토양에서는 7~10일 간격으로 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과수원 1회 관수량 및 관수간격
토양 

관수량 

관수간격 

사질
양토
점질 

20㎜
30
35 

4일
7
9 



	 
	 
	   관수시기는 정해진 날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상태를 보아서 필요한 시기에 관수해야 한다. 
  참다래는 개화기전이나 만개 후 5월 중순부터 6월 상순 장마기에 들기전에 건조가 계속되면 결실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유과가 스폰지상으로 부드럽게 된다. 또한 낙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시기의 건조에는 충분히 주의하고 주간 부근이 마르고 건조 증상이 보이면 적당량의 관수를 한다. 또한 9월 이후는 관수량이 많게 되고 과실이 충실기에 달하게 되므로 수체나 잎의 위조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관수량을 줄이고 저장력이 있는 고품질 과실 생산에 힘쓴다. 
  그러나 9월~11월 중순까지 비가 매우 적어 건조가 계속되고 위조증상이 보일 때 적당량의 관수를 하면 좋다. 잎의 위조가 계속되면 저장력이 저하된다. 

	 
	 
	표 4. 관수시기가 참다래 과실비대에 미치는 영향(1992~1993 전남농진)

관수기간 

과실크기(㎝) 

1과중 (g) 

수량 

상품과율
(%) 

당도
(°Bx) 

산도
(%) 

종경 

횡경 

(kg/10a) 

지수(%) 

개화기전후
(5월상~6월상) 
과실비대기
(6월중~7월중)
생 육 기
(5월상~10월상)
무 관 수 

6.08
 
6.07
 
6.31 
 
5.63 

4.98
 
5.07
 
5.15
 
6.91 

83.4
 
85.7
 
93.0
 
78.1 

1,526
 
1,488
 
1,675
 
1,381 

110
 
108
 
121 
 
100 

38.3
 
36.7
 
56.7
 
33.3 

7.4
 
7.3
 
7.6
 
7.6 

2.39
 
2.45
 
2.41
 
3.18 



	 
	 
	   표 4는 생육기별 관수효과를 구명한 것인데 참다래 생육 전기간 관수(5월 상순~10월 상순)하는 것이 과중은 무관수 78.1g보다 93.0g으로 크고 수량도 21％ 증수되었다. 상품과율도 23％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참다래 과실의 세포 분열기인 개화기 전후에 관수하여도 무관수보다 수량이 7~10％ 증수되었다. 
  참다래는 1~2년생때 주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유목기에 토양을 건조시키면 신장이 나쁘고 주지 확보가 늦게되므로 5월과 7월의 건조기에는 주간 주변을 중심으로 4~5일 간격으로 적당량 관수하면 주지가 순조롭게 신장한다. 
  관수량은 보통 다른 과수와 같이 1회 20~30mm 정도 주는데 참다래는 물에 대한 적응성이 다른 과수와 다르기 때문에 토양조건에 따라서 관수량이나 관수일수를 변화시키고 항상 적당한 수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심이 얕은 곳은 한번에 다량의 물은 필요없고 소량을 몇 회 나누어서 관수하지 않으면 과습의 해를 받게된다. 한편 유효토층이 깊은 곳은 관수량을 많게해서 관수간격 일수를 길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5. 유효토층 깊이와 관수량 관수간격
유효토층깊이(㎝) 

제한층에서 수분소비율(추정, %) 

필요관수량(㎜) 

관수간격(일) 

20
30
40
50
60 

80
60 
40 
30 
25 

 8.75
11.67 
17.50 
23.33 
28.00 

2.19
2.92
4.38
5.83
7.00 



	 
	 
	   관수시 주의해야 할 점은 토양습도의 변화와 잎의 피해를 본 것으로 관수를 하다가 중단하면 관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낙엽률이 큰 것으로 보아 관수를 시작 하면 관수 간격을 유념하여 관수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또한 지나친 관수는 신초신장을 촉진하고 동화능력 저하나 뿌리의 장해 또는 과실 품질이나 저장력 저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과다한 관수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리한 관수를 하지 않고 한발 피해를 적게하기 위해서도 평소에 심경 등에 의해서 경토를 깊게하고 유기물을 투입해서 뿌리를 깊게하는 동시에 보수력 있는 토양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 관수방법

	 
	 
	   관수방법은 과거에는 덕위에 스프링쿨러 관수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과실 연부증, 세균성 꽃썩음병 또는 오염과 등이 많이 발생되고 물의 소비량이 많아 현재는 주로 덕아래에서 지표 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호스, 점적관수, 미스트, 스프링쿨러 등이 있다. 
  수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덕아래에 배관하거나 또는 주간 주변에 뿌리가 많은 부분에 파이프를 배관해서 관수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물이 적은 곳은 점적관수로 주간 주변에 관수하면 좋다. 점적관수는 살수법보다 물 소비량이 ½~⅓ 정도 적게 소요되어 최근 많이 설치되고 있다. 관수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스프링쿨러 관수나 호스가 수시로 주간 주변이 볼록하게 성토된 곳에서는 물이 흘러 내리기 쉬우므로 관수한다 해도 충분히 스며들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한발피해를 받아서 잎이 마르고 초가을부터 낙엽이 시작되어 다음해 착화 불량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참다래의 뿌리분포는 얇고 주간에서 1m 범위내에 80~90％ 뿌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때문에 주간 부근 토양이 건조하기 쉬워서 관수에 있어서도 이점을 충분히 주의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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